
 

 

PRESS RELEASE                                                      배포일자 : 18.12.17 

[본 보도자료는 공시사항으로 공시확인 후 기사검토 부탁 드립니다] 

하나머티리얼즈, 2대주주 日 TEL사로부터 약 5억엔 규모 투자 유지 

▶ 기존 2대주주였던 일본 TEL(도쿄일렉트론) 제3자 유상증자 참여… 협업 관계 공고화 

▶ 양사간 반도체 핵심 소모품 주력사업 내 시너지 확대 및 파트너십 강화 견인 

 

<2018-12-17> 하나머티리얼즈가 일본의 TEL사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사업 경쟁력

을 입증했다. 

 

반도체 부품·소재 전문기업 하나머티리얼즈(166090, 대표이사 오경석)는 제3자 유상증자를 통해 

글로벌 메이저 반도체 기업인 일본 도쿄일렉트론(Tokyo Electron LTD; 이하, TEL)으로부터 5억엔

(한화 약 4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확보된 자금은 신규 사업인 실리콘 카

바이드(SiC) 양산 장비 확보에 투자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이루어졌으며, 11,950원에 40만 6,200주가 발행된다. 신규 상

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8일이며 신주 전량은 1년간 보호예수된다. 

 

이를 통해 기존 2대주주였던 TEL사의 지분율이 14%까지 확대돼 하나머티리얼즈와의 파트너십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향후 양사는 실리콘 파츠와 SiC 파츠 등 신규 사업 분야에서 핵심 비즈니

스 파트너로서 안정적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사업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오경석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부터 2대주주이자 최대 거래처로 협업 관계를 이어오

던 TEL사로부터 추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차별화된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덕분”

이라고 전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사간의 전략적 연대 강화는 물론 신규사업에서도 핵심 사업파트

너로서 사업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속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하나머티리얼즈는 대구경 실리콘 잉곳 일관생산체제를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 실리콘 부품

(Si Parts)부문 M/S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고사양 반도체 수요 증가로 공정 내 소모품 사용이 

늘며 올 3분기 누적 매출이 지난해 온기실적을 상회하는 1,219억 원을 기록하는 등 반도체 부품 

수요 급증에 따라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향후에도 반도체 업계 내 기존 설비용 물량뿐

만 아니라 교체 및 신규추가 설비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모품 수요도 급증

해 사상최대 실적은 지속될 전망이다. 

 

▣ 자료문의 : 하나머티리얼즈 정형재 차장 (041-4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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